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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중앙일보 - 1934. 05. 10/ 3면/ 1단

露西亞의 思想史上 헤겔主義의 存在 (九)

(-양코ㆍ야-넬說에 依하야-)

田元培

여기서 그는 또한 로-렌츠ㆍ폰ㆍ슈타인이 佛蘭西 社會主義에 關하야 쓴 

著書를 읽고 나중에는 이 著書에 □□하엿섯다. 그는 새로운 政治的 傾向에 

□□하고 佛蘭西의 革命的 思潮를 □時代의 □明으로서 □不하엿다. 이로써 

바쿠닌은 巴□, 뿌랏셀[브라셀], 츄-리히, 倫敦 等地로 轉轉하면서 餘生을 革

命的 實踐 속에서 보냇다.

五

그런데 十九世紀 □年 卽 니코러스[니콜라스] 一世 時代의 露西亞 思潮는  

두 가래로 分□되여 잇섯스니 하나는 政治的 潮流요, 또 하나는 哲學的 潮流

엿다. 前者는 一八二五年의 有名한 二月改革을 일으키고 後者는 主로 제-밍,

헤-겔 等의 獨逸觀念論 哲學에 依하야 露西亞의 現象解釋에 適用할랴는 한 

써-클을 組織하고 잇섯다. 그런데 이 哲學的 □□는 또 其中에 露西亞의 固

有한 民族精神에 立脚하야 모든 民族은 自己自身의 個別的 固有生命을 가지

고 잇다는 것을 主張한 스라브主義者와 人類文明의 統一性을 確信하고 피터

大帝의 改革에 依하야 露西亞는 처음으로 文明國이 되고, 其□□에는 露西亞

的 無□의 □□ 속에 □□하얏다고 主張한 西歐主義者와의 對立이 생겻섯다. 

前者에 依하면 露西亞 民族의 個性은 露西亞의 正統敎會의 特殊性과 露西亞

의 社會的, 政治的 狀態 속에 表現되여 잇다고 하얏다. 合理主義와 人格的 

自由□ □□하는 西歐와 달러서 古代 露西亞는 信仰과 共同利益에 依하야 生

活하얏다 한다. 西歐의 國家나 社會는 勢力과 侵掠에 依하야 組織된 것이지

만 露西亞의 國家는 王族의 自國的 理想에 依하야 組織된 것이며, 따러서 葛

藤이나 階級鬪爭은 꿈에도 想像할 수 업는 것이라 하얏다. 正統的 基督敎□

□와 ｢밀｣이란 共同的 社會組織을 가진 露西亞는 世界의 □□이엇섯다. 그런

데 피터大帝의 改革은 有害無益한 西歐의 □□을 輸入함으로써 露西亞 固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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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社會生活을 根底로부터 □□한 것이라 하얏다. 이것이 十九世紀 五十年代

의 스라브主義者들의 理論이엇스며 其 主要한 代表者로는 홈야고브, 키레제

브시키-, 사마린, 아크시코브 등 이엇섯다. 그런데 西歐主義者들은 이 피터-

大帝 改革 以後의 露西亞人을 □□한 □□狀態 속에서 無□覺하게 生活한 것  

따러서 그러한 狀態 속에서는 何等의 民族的 個性도 發揮치 못하엿든 것이

라고 主張하엿다. 그들에 依하면 피터大帝는 처음으로 露西亞人을 敎養하야  

文明化한 諸民族과 接近하혀서 文化의 토스를 □밟을 目的을 준 것이엇다.  

따러서 露西亞의 目的은 西歐와의 完全한 一致를 求하야 文明人의 一家族이

됨에 잇섯다 한다. 그리하야 그들은 銳利한 觀心을 가지고 或은 獨逸의 智的 

□□ 或은 佛蘭西의 社會運動을 探究하고 歐羅巴 學問의 成果와 歐羅巴 政治

生活의 最後의 發展을 □□하엿든 것이다. 이 西歐主義의 代表者는 有名한 

알렉산드-헬첸[알렉산더 헬첸]이엇다.

헬첸도 처음에는 베린노키-스탄케빗치[스탄케비치] 바쿠닌과 갓치 浪漫主

義에 헤-겔主義者엿스나, 그는 오히려  포이엘바하, 아놀드 루게 等 所謂 헤

-겔左翼을 通過한 헤-겔主義者엿다. 左翼 헤-겔主義者들이 實證主義的 立場

에서 浪漫主義를 攻擊한 바와 가티 헬첸도 이 浪漫主義的 헤-겔主義를 攻擊

하고, 自己自身의 本性 속에 뿌리를 박은 浪漫主義的 氣分과 싸웟다. 그는 

포이엘바하에 依存하야 神我主義에 對한 自己의 天性과 傾向을 除去할랴고 

애썻다. 그리하야 헬첸은 實證主義와 唯物論에 □□□□하엿고, 콜로나 포이

엘바하와 포그트에 呼訴하엿섯다. 헬첸을 神을 否定하고 敎會의 信仰을 否認

하엿다. 그러나 그는 그 代身에 人間을 信仰한 것이엇다. 그는 實證主義에  

□□하고 잇는 동안에는 ｢나도 祈禱할 수 잇섯으면?!｣하고 歎息하엿다 한다.


